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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RELEASE

“중국부터 독일까지 전세계는 지금 한국산 유아용품 열풍”
해외맘(Mom) 사로잡은 메이드인 코리아 유아용품
▪ 2015년 기준 국내 업체 유아용품 수출액 5년간 2.3배 증가
▪ 베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 유명 전시회 한국관 참가로 해외 판로 개척 ‘선봉’

[베페=2018.01.29] 세계 유아용품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파워가 거세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유아용품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용품 수출액은 2015년 기준 3억 4천만 달러로 최근 5년 간 2.3배 증가했다. 업체들의 제품들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지구촌 유아용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유아용품 수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생활유아용품을 우리나라 5대 유망 소비재 중 하나로 선정하고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서 특히, ㈜베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 베페 베이비페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열어 유아용품 수출의 장 마련
㈜베페는 지난해 제31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에 더해 기업간 거래(B2B) 부문을 신설해 국내 유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및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과 함께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꾀한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첫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8개 국가 43개사를 초청했다. 상담규모는 274건, 7800만 달러였으며, 계약 추진 실적도 88건, 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로부터 “베이비페어 전시기간 동안 수출상담회가 개최돼 현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베페는 오는 2월 8일 열리는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두 번째 수출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초청국가와 바이어수도 늘었다. 아시아뿐 아니라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유럽국가를 포함한 총 13개 국가로부터 50개사를 초청해 수출 상담과 계약 추진 실적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초청된 해외바이어 중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유통망을 갖춘 러시아 기업 ‘Malek Baby’, 세계적 규모의 일본 리테일 그룹사 ‘Aeon’, 터키 최대규모의 오픈마켓인 ‘Hepsiburada’ 등 외국 유수 대형 기업의 방문이 결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렇듯 유럽을 포함한 해외 대기업의 문의가 증가함에 우리나라 업체의 국내외 유아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도 보인다. 국내참가기업의 경우,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기회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 ‘베페 한국관’으로 해외 유명 전시회도 적극 참가, 현지 판로 개척에 힘써

베페는 해외 유명 전시회에도 ‘베페 한국관’을 꾸려 참가해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리나라 부모들을 만족시킨 제품이라면 세계 어디든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삼았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의 상품은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13개 기업 18개 부스가 참가했다. 상담 성과는 234건, 1300만달러에 달했으며, 계약도 500건, 4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 중 60%가 유럽국가였으며, 참가기업 중 ‘리틀포레스트’는 첫 해외참가에서 현장계약까지 성사시켰다. 리틀포레스트의 제품은 독일 유아전문 매거진 <Childhood Business>에서 선정하는 ‘Best item top 20’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에는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에도 참가했다. 32개사 48부스로 역대 최다 기업이 참여했으며, 508건, 3200만 달러의 상담성과와 193건, 56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당시 사드(THADD)이슈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을 방문한 해외바이어 국가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는 해당 문제로 인한 제약이 전혀 없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뛰어난 제품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2017년 1월 참가한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HK Baby Products Fair)’에는 15개사 24부스가 참가했다. 해당 전시회에 해외국가가 참가하는 것은 베페 한국관이 처음이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도 올렸다. 상담 건수는 173건, 1300만 달러 규모였으며, 계약도 44건, 270만 달러를 체결해냈다. 
베페 이근표 대표는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 유아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나 해외 유명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전시회의 베페 한국관 참여 등을 이어왔다”라며, “최근 중국의 산하제한 정책 완화 및 2020년까지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아세안 유아용품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국내 유아업체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수출 다각화 활동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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